
제 강 빛 이야기9 1

교시(1 )

빛 이야기◆

학습목표※

빛의 성질 방향성 이에 따른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 .

빛의 특징▲

빛은 다양한 색을 가지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포함하는 명도와 입사각만큼의 반사각을,

가진다 의 입사각을 가지면 의 반사각도 가지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이러한 성. 90° , 90°

질을 다양한 기자재를 통해 이용하면 촬영에 도움이 된다.

자연광의 특징▲

특징①

태양광을 자연광이라 하며, 인공광인 후레쉬와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 후레쉬는 순간적인.

반면 태양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속적이고 피하는 것 이외에는 조절할 수 없다 또한 연.

속적이지만 시간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광량을 유지한 데에 어려움

이 따른다.

시간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짐으로 시간을 잘 맞추지 않으면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힘들다‘ ’ , .→

조절법②

태양광이 강해 촬영이 어려울 경우,․ 피사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이 때 큰 나무 아래 커다



란 그림자를 이용하거나 큰 통유리가 있는 까페 등으로 자리를 옮기면 보다 부드러운 이미

지를 얻을 수 있다.

명암이 잘 살지 않을 때․ 반사판을 이용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은색 반사판부터 다양한,

반사판이 사용된다 반사판은 밝은 부분은 더욱 밝고 어두운 부분은 더욱 어둡게 하는 작. ,

용을 하며 직접 만들거나 용지를 대용으로 사용가능하다, A4 .

반사판과는 반대로 너무 빛이 강할 때 사용하는․ 확산판은 거름종이나 트레팔지와 같은 반

투명 종이를 이용한다.

․ 고보는 소품 촬영 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일정 부위의 빛을 가려줄 필요가 있을 때 사

용한다.

․ 필터ND 는 선글라스 와 같은 역할을 하며 강하게 들어오는 빛의 광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

한다.

어떤 상황에 어떤 조절법을 택할지 고민해서 선택하도록 한다.→

빛의 방향성▲

정면광①



피사체가 사람일 경우 눈을 뜨기 어렵기 때문에 눈을 찌푸리거나 눈에 힘이 들어갈 수 있다 특.

히 입체감이 떨어지는 동양인의 얼굴은 더욱 입체감이 떨어져 보여 얼굴이 커 보인다.

반순광②

입체감 있는 표현이 가능하며 음식 사진을 찍을 때도 높낮이와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어 많

이 이용한다.



측광②

측광 인물 사진은 코를 중심으로 한 쪽은 밝고 한 쪽은 어둡기 때문에 얼굴이 통통하더라도 다,

이나믹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노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따로 가까이 가서 노출을 측정한→

후 평균을 내거나 손바닥 노출계 그레이 카드 등 다양한 측광방식을 이용, , 해 적정노출을 찾도

록 한다 또한 극단적인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을 때는 하이라이트의 노출을 측정해 촬영할.

수 있다.

교시(2 )



빛 이야기◆

학습목표※

빛의 성질 방향성 이에 따른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 .

빛의 방향성▲

반역광④

조명의 위치가 어깨 뒤쪽에서 비추기 때문에 한쪽 볼에 하이라이트가 생긴다 균형 있는 입.

체감과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 명암에 대비가 극심한 측광에 비해 명암의 불균

형을 맞춰주고 인물의 느낌을 살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광선 방향.



역광⑤

아웃라인을 부드럽게 표현하다 보면 표정이 어둡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노출보정이나 브라,

케팅으로 오류를 방지한다.

예 머릿결을 강조하는 광고 촬영 시 명암 균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머릿결과 얼굴을>

모두 살릴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실루엣만 강조하는 촬영의 경우 피사체의. ,

디테일에 상관없이 아웃라인 자체가 화려한 사물촬영에 효과적이다.

빛의 세기▲

맑은 날 비추는 직사광은 측광처럼 밝고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크고 인물 사진의 경우 코,

밑 턱 밑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긴다 따라서, . 넓은 그림자를 이용하거나 통유리 확산광 등으,

로 직사광선을 한번 정도 걸러줄 수 있도록 한다.



확산광은 하이라이트의 명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강해 보이는

인물을 확산광으로 찍으면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빛의 높이에 따른 그림자 변화▲

분위기 있는 이미지를 원할 때는 오후 시나 시경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대를 이용한다 해가3 4 .

뜰 때 질 때는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기에 좋다, .

빛 세기 조절법▲

빛의 세기를 조절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반사판과 확산판이다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반사가 잘 되기 때문에 반사율에 가까운 유리나 거울을 반사판으로 이용가능하다100% .

그림자 진 곳에 빛을 많이 주면 하이라이트와 명암부의 차이가 좁혀져 명암차가 없어짐으로

주의한다.

예 광각렌즈로 풍경 촬영을 할 때 화각이 넓기 때문에 반사판을 든 사람이 가까이 있을> ,



경우 화면에 들어올 수 있음으로 유의한다 또한 전신촬영의 경우 피사체 크기에 맞게 반사.

판을 제작해야 하고 접사촬영 시 카메라에 근접하게 반사판을 사용함으로 앵글을 보는데 지

장이 없도록 한다.

확산판은 그림자의 농도를 옅게 해줌으로 많이 쓸수록 부드러워진다 확산판을 이용해 찍은.

위 사진이 아래보다 그림자가 부드럽게 나온 것도 그런 이유.

확산판으로는 흰색 종이나 쿠킹 호일을 이용할 수도 있고 트레팔지로 직접 만들 수 있다.

확산판은 그림자를 얼마만큼 부드럽게 흐리게 표현할 지를 좌우한다 즉 하이라이트에는 영, .→

향을 미치지 않고 암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뜻‘ ’ .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

빛을 인지하는 방식이 눈 필름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인지하고 사진을 촬영해, , CCD

야 한다.


